
다이이치보 - 결속 방적 기술과 일관 생산 살려  

독자적 소재 개발 

오사카(大阪)에 있는 다이이치보는 독자적으로 확립한 결속 방적의 기술로 

방적 업계에서도 독특한 존재로 잘 알려져 있는데, 이번에는 독자적인 IPX 

방적법으로 리오셀(lyocell) 100%의 80수를 개발하였다. 이제까지는 결속 정방

기에 의한 IPX법으로는 보통 60수가 방적 한계로 알려져 있는데, 그러한 한

계를 초월하였다고 할 수 있다. 

이 방적법으로 이미 면 100% 80수까지 개발하였는데, 리오셀은 기존의 재

생 섬유 제조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비스코스 레이온의 단점을 보완하였지만, 

섬유 특성이 면 섬유와는 달라 세번수의 방적이 쉽지 않고 편포를 짜 보고 

있기는 하나 본 생산 시험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이

다. 

IPX 방적법으로 뽑은 순면사는 현재 “터프코트(Tough-cot)” 상표로 판매하

고 있는데, IPX 방적법의 특징은 모든 섬유의 한쪽 끝을 실의 심(芯)이 잡고 

있으며, 섬유의 다른 쪽은 실을 결속하여 만드는 구조이므로 필링이 별로 생

기지 않으며, 잔털이 없는 실이 된다. 이와 같은 실 구조 때문에 링 방적사

보다도 흡수성이나 염색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. 

결속 정방기는 원래 합섬용으로 개발되었는데 다이이치보는 이를 개조하

여 1982년에 최초로 결속 방적 기술에 의하여 “아아사”가 개발되었다. 그럼

으로써 IPX 방적법에 의한 “터프코트”나 IFS 방적법으로 방적한 “클리어코트



(Clear-cot)” 등이 개발되었다. 

이번에 결속 방적사의 원조인 “아아사”를 바탕으로 새로운 얼룩 실을 개발

하였는데, 면 섬유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넵이 있으며, 선득한 느낌을 주는 

얼룩 실이다. 링 방적사의 얼룩 실과는 촉감이 미묘하게 다른 점이 호평을 

받아 “디저트 아아사”라는 상표로 와카야마 산지에서 판매되고 있다. 

다이이치보는 고도의 방적 기술뿐만 아니라 아라오(荒尾) 공장에 편기 160

대와 월 130t을 가공할 수 있는 염색 가공 설비를 갖고 있다. 이 공장에서 

변화 조직의 편포를 끊임없이 개발하여 그 중에서 독특한 것만을 골라 상품

화함으로써 다양한 소재를 고객에게 제안하고 있다. 

다이이치보는 최근에도 가공에서 오크라 엑스(okra extract : 인도에서 재배

되는 오크라로 끈, 포대, 황마와 혼방도 하는 1년생 풀의 추출물)를 천에 가

공하여 보습성 등의 기능이 있는 오크라 가공 등의 독자적 소재도 있다. 또

한 온도 조절 가공 “서모브레인(thermo-brain)”은 나노 레벨의 초미립자 성분

으로 소프트한 감을 자아내는 나노 소프트 가공도 개발하였다. 

또한 새로 개발 중인 두 개의 나노 가공은 아직 상품화되어 있지 않은데, 

하나는 불소 화합물을 이용한 발수ㆍ발유 가공으로서 다른 가공보다도 촉감

이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다고 한다. 또 하나는 티타니아(titania ; titanium 

dioxide ; titanium white)계 화합물의 촉매 활성 가공이다. 티타니아계 화합물의 

물 및 산소로 수산화 래디컬을 만들고, 그 산화력으로 취기(臭氣) 성분이나 

세균 등의 유기물을 분해하도록 하는데, 이들은 아직 시험 단계에 있어 더 

개발하여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. 

이와 같이 독자적인 방적과 편성, 염색 가공까지의 일관 생산이 가능한 기



업도 많지 않다. 앞으로도 이들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공정 간에 긴밀하게 제

휴하도록 독자적인 소재를 계속 개발해 나갈 것이다. ♣ 


